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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아스팔트, 소음피해 줄인다!
다린테크, 폐타이어 분말 이용 … 빗길 미끄럼 방지하고 배수도 잘돼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이 소음저감과 미끄럼 방지는 물론 배수에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공성 아스팔트는 항산화제와 항자외선, 카본블랙 등이 첨가돼 있는 자동차 폐타이어의 분말을 아스팔트 

첨가제로 사용한 것이다.

환경부가 2003년 2월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다린테크(대표 김현준)가 개발한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의 친

환경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비해 평균 3㏈ 정도의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대의 차가 똑같은 소음을 내며 달리더라도 1대의 차가 내는 소음만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

국립환경연구원이 경기도 부천의 중동대로와 충북 옥천의 지방도로에서 실험한 결과, 다공성 포장(66.4-67.2

㏈)이 일반 포장(69.9-71.5㏈)보다 3.5-4.3㏈ 가량 소음이 적었다.

승용차는 다공성 포장에서 73.2㏈, 일반포장에서 76.4㏈의 소음을 냈고 대형트럭도 다공성 포장에서 86.3㏈, 

일반포장에서 90.3㏈로 나타나는 등 다공성 포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빗물이 도로 밑으로 빠지는 다공성 포장이기 때문에 빗길운전 시 도로와 자동차 바퀴의 마찰 저항감소를 

일으키는 수막현상이 현저히 감소하고 물보라 현상도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린테크는 다공성 아스팔트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30% 가량 비싸지만 표층뿐만 아니라 지반부터 시공

하게 되면 건설비 차이가 거의 없으며, 건설 후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안전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효

과가 크다고 설명한다.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은 교통소음이 심한 경기도 부천시 중동대로와 구리시 북부간선도로, 의정부시 동부간

선도로에 시공됐다. 해외 사례로는 속도 무제한으로 유명한 독일 아우토반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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